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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

어느 날 ‘청년밥상 문간’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. 식

사를 마치고, 저를 만나고 싶어 일부러 찾아왔다고 하기에 

기다려 달라고 말하고는 정신없이 일을 마쳤습니다. 오후 

3시부터 5시까지는 쉬는 시간이었기에 청년과 마주 앉아 

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몹시 마르고 건강도 좋아 보이지 않

던 청년은 자신의 성소에 대해 의논하고 싶어서 찾아왔노

라고 말했습니다. 그런데 그 청년의 성소는 바로 불교의 수

도자인 승려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. 처음엔 저도 당

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가톨릭 사제나 수도자가 되려는 

성소 고민이 아니라 불교의 스님이 되고자 하는 고민이었

기 때문이죠.

그 청년은 고향인 밀양에서 출가하려고 9개월 전에 서

울로 올라왔습니다. 스님을 뵙긴 했지만, 빚이 있어서 출가

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. 이 점은 가톨릭도 같습니다. 

신학교나 수도원에 들어가려면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. 그

래야 부르심의 삶에 전념할 수 있을 테니까요. 저는 충분히 

이해할 수 있었기에 빚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. 그런

데 짐작과는 달리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금액은 아니었습

니다. 제가 도울 수 있는 정도였기에 빚만 없다면 바로 출

가할 수 있냐고 물으니 지난 9개월 동안 노숙을 해서 지금 

출가하더라도 그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없는 건강 상태라

고 하였습니다.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9개월 동

안 일주일에 두어 번 일용직 일을 하면서 돈이 생기면 찜질

방에서 자고 돈이 떨어지면 편의점이나 24시간 영업을 하

는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쪽잠을 잤다고 하더군요. 저는 노

숙을 하는 청년은 처음 만났기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. 

어떻게든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. 

그런데 청년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어려운 처지의 자신

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출가하여 스님이 되겠

다고 열아홉 살에 마음을 먹었는데 스물아홉 살이 된 지금 

출가할 길이 막혀 앞이 보이지 않았고, 자신의 꿈을 포기해

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

는 저의 기사를 보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 찾아왔던 것입

니다. 

저는 포기하지 말라며 빚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

저희 식당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 머물 숙소를 연결

해 주고 노숙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는 잠자리와 많지 

않아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을 모으면 내년에는 출가할 수 

있을 거라며 격려했습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틀 

만에 주방장님과 갈등을 빚으며 식당을 그만두었고, 한 달 

후 숙소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와달라기에 고향으로 내

려가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더니 연락을 끊고 

떠나고 말았습니다. 

지금도 가끔 그 청년을 생각하며 그때 끝까지 돕고 지지

해 주어야 했던 건 아닌지 자책합니다. 제가 그라면 자신을 

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길 바랐을 거란 생각 때문입니다.

나를 이끄는 성경구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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